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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국에 왔으니 열심히들 뛰고 달리고 하십시오. 나도 이제 해외 안나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외국에서 20년 채우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최소 70살에 들어 오려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힘내서 모두 열심히 하기 바랍니

다.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관리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배울

것 다 배웁니다. 그러니 관리자들이 열심히 신경 써서 잘 관리해주십시오.

애들이 힘들어한다고 이번에 깨달아 졌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보라고 한 것 이

었습니다. 파악해 보니 교회 나오다가 힘들어서 안 나온 사람들 300명 정도가 다시 왔다

합니다. 지금쯤은 500명 정도 다시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단체가 크니까 조금

뒤에 처진 사람만 해도 수 백 명, 수 천 명이 왔다 갔다 갑니다. 단체가 크니까 누가 나갔

는지도 모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지촌제에 내가 그림을 꼭 출품합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했는데 내 그

림이 유명해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안 알아주는데 그쪽에서는 알아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작게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것이 유명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려야 하냐고 기도했더니 구

상을 주셔서 그대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야자수 그림만 40년 그렸고 돌 그림 2년 동안 그

렸습니다. 소나무는 처음 그려본 것입니다. 꼼꼼하게 그려야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못 그리

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 아픈 곳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불편한곳 없습니

다. 지금은 글 쓰면서 책을 내려고 하니 좀 과로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을 쓰면서 머리에다

외운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때 못쓰면 아까우니까 자꾸 쓰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애들이 얼굴은 빤빤하게 하고 다니는데 입에서는 이빨이 다 썩어들어 갑니다. 그러면 되겠

습니까? 자기가 제 2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이 의사입니다. 양치질도

잘 하면서 본인이 계속 치아관리 잘 해야 합니다.


